
적용 학년

대상 인원 (예상)

3학년

49만명

2019년 2학기

2·3학년

88만명

2020년

全학년

126만명

2021년~

추진 목적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시행 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2019년 2학기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경감! 

정부·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래!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나요?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그간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의 서민가구들입니다. 

    이미 저소득층에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1만5000여명(2017년)이나 됩니다.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고,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Q&A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교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서민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연간 교육비 부담금 가계 가처분 소득

고교 무상교육 전 고교 무상교육 후 고교 무상교육 전 고교 무상교육 후

월 13만원
증대

월 13만원
증대

연160만원 
경감

연간 교육비 부담금 가계 가처분 소득

고교 무상교육 전 고교 무상교육 후 고교 무상교육 전 고교 무상교육 후

월 13만원
증대

월 13만원
증대

연160만원 
경감

고교 무상교육, 왜 해야 하나요?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단계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35개국

미시행

(우리나라)

1개국

OECD국가(36개국) 시행 현황


